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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생에너지 확산과 함께 상반기 ESS시장 20배 확대

- 18년 상반기 ESS 1.8GWh 보급 - 

1. 보급 동향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백운규)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함께 재생에너지 출력

변동성을 흡수하는 유연성 설비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(ESS)의
국내 보급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.

ㅇ ‘18년 상반기, 에너지저장장치(ESS)는 전년 동기(89MWh) 대비 20배
증가한 1.8GWh가 보급되었으며, 이는 지난 6년간의 총 보급량

(1.1GWh)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.

* ESS 1MWh 설치비 : 약 5.4억원

□ 용도별로는 재생에너지연계용*이 ’18년 상반기 전년 동기(42MWh) 대비

16배 증가한 683MWh 구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* ESS를 재생에너지와 연계·설치하여 필요할 때 전력을 공급하여 출력 변동성 완화

ㅇ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 부여(16.9월~)* 등
성과급(인센티브) 제도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산**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.

* REC 가중치 : 태양광 5.0, 풍력 4.5

** 재생에너지 보급 : 17.상 781MW → 18.상 1,650MW

ㅇ 재생에너지가 에너지저장장치(ESS)와 함께 설치되면 날씨, 입지 등에 따라

상이한 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패턴을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전력수요대응
및 계통여유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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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피크저감용의 경우 ‘20년 일몰예정인 요금특례제 혜택 극대화를 위한
쏠림 현상의 영향으로 ’18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(5MWh)대비 226배
증가한 1,129MWh 구축된 것으로 파악된다.

*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공장·빌딩 등 대규모 사업장에 ESS를 설치, 저장된 전력을
최대 전력수요시간에 자가소비하여 피크저감 및 전기요금 절감을 도모

2. 하반기 정책 방향

□ 산업부는 국내 보급 지속 확산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(ESS) 자생력 및
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Œ 에너지저장장치(ESS)를 2가지 이상 용도로 활용하여 경제성을 개선
하는 복합용도 에너지저장장치 비즈니스 모델 실증을 올해 하반기
중에 착수할 예정이다.

* (예시) ‘주파수조정 + 비상전원’, ‘태양광발전 + DR사업’ 등

� 또한, 연말까지 공동주택 최초 ESS 구축사례*를 창출하고, 향후 신개념
모델 개발·실증을 통해 가정용 ESS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.

* 서울 공릉 임대주택(100세대), ESS 0.6MWh (설치비 8억원), 비상전원용으로 활용

** (예시) 아파트단지 공동이용하는 ESS를 설치하여 DR참여, 비상전원 등 추진

Ž 아울러, 기존대비 30%이상 저렴한 폐배터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
「EV·ESS 폐배터리 재활용 센터」 건설을 위한 차년도 신규예산 확보를
추진 중이라고 밝혔다.

3. 기대 효과

□ 산업부는 에너지저장장치(ESS) 확산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전환,
재생에너지 3020의 차질없는 이행 뿐만 아니라,

ㅇ 국내 에너지저장장치(ESS) 보급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투자로
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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